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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아·발칸·카리브 지역으로 
경제동반자협정(EPA) 확장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공) 주한대사와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서남아·발칸·카리브 지역으로 

통상협정 체결 지역을 크게 확장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26일(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4개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공급망 다변화, 핵심광물 확보 등을 위해 유연하고 폭넓은 협력을 

위한 EPA를 추진 중으로, 이미 협상을 개시한 조지아(‘23.11), 몽골(‘23.12), 

태국(‘24.3), 탄자니아(‘24.6)에 이어 더욱 다양한 신흥지역으로 통상네트

워크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4개국 모두 

인구·성장 잠재력·자원 등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큰 국가들로, EPA를 통해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계 5위 인구대국(2.4억 명) 파키스탄은 풍부한 청년 노동력을 보유한 서남아 

대표 잠재시장이며, 방글라데시 또한 최근 7년간 연평균 6%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 시장으로, 인근 거대시장인 인도와 함께 서남아 통상 벨트를 

구성할 것으로 평가된다. 발칸지역 주요 리튬 보유국인 세르비아는 유럽의 

새로운 생산기지 및 투자 유망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2년 중미 최초로 1인당 GDP 1만 달러를 돌파한 카리브 거점 국가로,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유망하다.

  4개국 주한대사들은 EPA가 단순한 교역·투자 증대를 넘어 양측 경제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견고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EPA 추진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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